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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경영․전략 전문가 양성
미래 임원․경영자 육성 위해 … 관리자급 60명 선발 합숙훈련

삼양그룹이 자체 경영ㆍ전략 전문가 집중양성에 나섰다.

사내 경영ㆍ전략 인재를 발굴해 미래 임원ㆍ경영자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경영ㆍ전략 수립과 실행, 성과검증 

분석을 외부 전문컨설팅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삼양그룹은 현재 중간 관리자급 직원 60명을 뽑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5일 동안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전문가 양성을 실시중이다.

60명 가운데 또다시 15명을 추려 그룹 경영ㆍ전략부문 핵심인재로 집중 양성한다.

문성환 부사장은 8월5일 “글로벌 시대 무한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 자원으로, 특히 

전략실행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층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략은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며, 2004년 10월 창립 8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그룹 비전(2010년 매출 6조원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ㆍ전략 전문가 발굴작업을 시작했

다”고 강조했다.

문성환 부사장은 그룹 오너인 김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중간 관리층 강화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사내 전문가 양성 방침은 김윤 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윤 회장은 4월 박철준 

베인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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